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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18년 2월 F1의 레이싱 모델 제도 폐지 발표에 대한 현대인의 감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댓글 저널리즘을 바탕으로 레이싱 모델 제도 폐지와 관련된 블로그 15건, 카페 글 10건, 유튜브 영상 1건, 
그리고 이 세 온라인 콘텐츠에 달린 429개의 댓글에 대한 해석적 텍스트 분석을 하였다. 레이싱 모델 제도 폐지에 대한 
댓글 분석 결과로써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한 범주는 반 페미니즘 정서이며, 이는 다시 페미니스트/여성에 대한 혐오, 
페미니즘 비판,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관념의 재확인 등으로 세분되었다. 이 외에도 직업을 박탈당한 레이싱 모델들에 
대한 동정 정서, 유사업종에 대한 형평성 요구, 남녀의 공간적 분리, 레이싱 모델 폐지 찬성 담론 등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레이싱 모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기존 여권주의에서 근거하고 있는 성 상품화의 개념을 벗어나 보다 
개방된 직업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현대인의 감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레이싱 모델이 성 상품화가 아닌 보통
의 직업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레이싱 모델, 그리드 걸, 페미니즘, 성 상품화, 댓글 저널리즘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modern people’s emotion regarding sex 
commercialization related to the abolition of grid girl. To collect data, based on ‘reply journalism’, this 
study collected 15 blogs, 10 online cafe contents, 1 youtube video clip, and 364 replies associated with 
the three online contents. To analyze the data, interpretive text analysis was utilized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As results, the analysis on the replies shows that the most strong emotion of the 
modern people regarding the abolition of grid girl is anti-feminism that includes hatred toward 
feminists and even females, criticism on feminism, and notion of ‘women’s enemy is women 
themselves’. In addition, sympathy toward racing models who lost their jobs, requirement of same 
abolition to the people with similar occupations, spatial separation between men and women, and 
consent on the abolition of racing models were found. Unlike the feminists’ emotion regarding sex 
commercialization and racing models, modern people’s emotion was different from them. Rather, 
ordinary people have doubted and even criticized on the rationales of feminism. Unlike feminists’ 
notion about sex commercialization of racing models, these results imply that social image of racing 
models has changed and wish their position is respected as an ordinary occupation, without issues of 
sex 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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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성추행과 성폭행 피해 폭로 캠페인 ‘미투(me too) 운

동’이 전 세계를 휩쓸던 2018년 2월 1일, 세계 최대 자동
차경주대회 포뮬러1(F1)은 성명을 통해 2018년 3월 시
즌의 첫 경기인 호주 멜버른 그랑프리를 시작으로 그리
드 걸(Grid girl)을 경기장에서 퇴출한다고 발표했다. 그
리드 걸은 경기 스폰서의 로고가 인쇄된 유니폼을 입고 
선수와 함께 입장하고 대회 출발선인 ‘그리드(Grid)’ 위
에서 홍보역할을 하는 여성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레
이싱 걸 혹은 레이싱 모델로 알려져 있다[1]. F1은 그리
드 걸을 퇴출하며 "그리드 걸 관행은 수십 년 동안 F1의 
필수요소라고 여겨졌지만, 우리는 이런 관습이 우리가 추
구하는 F1의 가치와 맞지 않으며, 현대 규범에도 맞지 않
는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로 그리드 걸(이하 레이싱 
모델)은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고 등장하여 여권주의자
로부터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F1의 결정은 미투 운동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성 상품화란 남녀의 성을 떠나 인간의 성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성 그 자체나 성과 관
련된 것을 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특정 제품에 성적인 이
미지를 부여해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스포
츠에서는 성 상품화 논란이 주로 여성 운동선수와 관련
되어 제기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2003년 미국 여자축구
는 흥행 부진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대안을 궁리한 끝에 
유니폼을 섹시하게 만들자는 의견을 논의하였고, 2004
년 초 FIFA의 Sepp Blatter 회장도 한 공식 석상에서 여
자축구의 활성화를 위해 선수들이 섹시한 유니폼을 입을 
필요성이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3]. 미
국 LPGA에서도 갤러리 동원과 시청률 제고를 위해서는 
선수들이 더욱 섹시해져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발표했고, 
실제로 선수들의 복장이 다소 짧아지기도 했다[4]. 이렇
듯 스포츠 내 성 상품화는 여성 운동선수를 중심으로 진
행되어 왔으며, 남성이 지배하는 스포츠 세계에서 여성 
스포츠의 존립과 생존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오랫동안 이
어져 온 사회적 관행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여자 운동선수의 성 상품화에 대해 여성 
운동선수의 유니폼과 보도 사진에 대한 여권주의 관점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김지선, 이근모, 김준
[4]은 여성 스포츠 유니폼의 트렌드와 성 상품화 현상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 유니폼 트렌드의 가장 큰 특
징으로 복장 규정 변화에 따른 여성 선수들의 경기 중 노

출빈도가 증가한 점을 발견하였고, 비록 여성 스포츠의 
생존을 위한 고육책과 성 상품화의 논란이 있었지만, 사
회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효진, 최승재, 문서현[5]은 여자 비치발
리볼 선수들의 비키니 복장에 대한 관광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관광객들의 부정적 인식과 불가피한 선택이
라는 인식이 공존하고 있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김
승민, 하웅용[6]은 신시대의 표상이었던 운동선수의 유니
폼이 현대에선 여성의 성 상품화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점을 강력히 비판하였으며, 서경화[7] 또한 여성 운동선
수의 밀착형 유니폼에 대한 스포츠팬의 찬반 논란을 정
리하며 성 상품화의 갈등요인과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다
른 응답이 나온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민병현, 우동우[8]의 연구에서는 2012년 런던올
림픽 경기 기간 중 종합 일간지와 스포츠신문에 보도된 
여자 운동선수의 사진의 제목과 사진이 가지는 성 불평
등 및 여성 이미지를 규명한 결과, 성 상품화를 통한 마
케팅, 그리고 선정성과 결합한 에로티시즘(eroticism)을 
발견하였다. 즉, 언론에 보도된 여성 운동선수의 사진들
은 여성 운동선수의 운동 기량보다 특정 신체 부위를 집
중하는 사소화(trivalization) 현상을 야기하고, 외모적 
특성에 기사의 초점을 맞추어 운동 경기인으로서의 의미
를 축소하여 주변화하여 궁극적으로 여성 운동선수의 신
체를 성 상품화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행연구 고찰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어 온 성 상품화에 대한 담론을 살펴보면 이중적 
관념이 양립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성을 억압하
고 통제하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측면에선 성을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
는 금전의 추구를 위해 광고와 누드화보 등 인간의 성적
인 측면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행위를 관대하게 허용한다
는 것이다[9, 10]. 이처럼 성과 관련한 보수적이고 전통
적인 관점과 자본주의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지
금까지 여권주의론적 관점은 여성 스포츠인과 관련된 성 
상품화를 비판해오고 있었고 레이싱 모델은 다른 스포츠 
걸(예, 라운드 걸, 치어리더 등)과 함께 여성의 성을 판매
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는 직업으로 묘사되어왔다. 그 결
과 F1에서도 레이싱 모델 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
권주의적 관점과 미투 운동이라는 사회적 기류에 편승하
여 급기야 대회 현장에서 퇴출당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2월, F1의 레이싱 모델 폐지 
전격 발표와 관련된 기존 여권주의론의 시각에서 벗어나 
레이싱 모델 폐지를 바라보는 현대인의 감성과 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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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레이싱 모델 제도가 성 
상품화라는 개념적 틀에 갇혀 적지 않은 사회적 논쟁과 
당사자의 피해가 목격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성 상품화에 대한 개념적 이해의 폭을 넓
히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스포츠 걸에 대한 언론보도는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서 관련 
뉴스를 볼 수 있으며, 기사의 높은 조회 수와 많은 댓글
에서 이 사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아주 큰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스포츠 걸의 인권에 대한 수많은 이목
이 쏠려 있는 보도에 있어 언론의 역할은 중요하다. 언론
은 수용자들에게 현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판단의 기
준을 제시하는 안내자이기 때문이다[11-13].

그렇다면 사회현상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 그 방법 중에는 댓글이 있다. 레이싱 모델
과 같이 특정 프레임으로 구성된 양극화 보도에 대한 현
대인의 감성도 댓글로 확인이 가능하다.

2.1 댓글 저널리즘
요즘 인터넷 공간에서 일반 독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제가 바로 ‘댓글’
이다. 댓글은 매스미디어 저널리즘에 대인 커뮤니케이션
이 혼합된 새로운 형태의 공론의 장을 만들어내면서 디
지털 저널리즘을 탄생시켰다. 최근에는 ‘댓글 저널리즘’
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시키며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
며, 특히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 일반인이 업로드 한 블로
그, 카페 글 등에 일반 독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
로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각광 받고 있다[14]. 특히 포
털 뉴스의 경우 이용자의 범위가 넓고 남녀노소의 군중
이 모인다는 점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
다는 이점이 부각되고 있으며[15], 이에 댓글을 통해 다
른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 여론의 온도를 감지할 수 있다
[14]. 즉, 온라인 뉴스 수용자들은 온라인 콘텐츠에 언제
든지 그리고 편안하게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어, 단순히 뉴스를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능
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16].

그렇다면 뉴스 수용자들이 댓글을 다는 이유는 무엇일
까? 이와 관련하여 김정기, 김달환[17]은 댓글 쓰기의 동

기로 의견 제시, 분노 표출, 재미/오락, 관심의 표현, 편
리성 추구, 의사 표현, 이타심, 사명감/존재감 등의 요인
을 발견하였다. Diakopoulos & Naaman[18]의 연구에
서도 온라인 뉴스에 댓글을 쓰고 읽는 것에 대한 동기와 
욕구를 분석한 결과 첫째,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 
둘째, 질문에 답을 하고, 셋째,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넷째, 부정확한 사실을 바로잡아주는 정보의 측면이 강하
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이와 같은 댓글 저널리즘의 가정과 실제를 고려할 때 
양극화의 성향을 보이는 현대사회의 성 상품화 논쟁과 
레이싱 모델 제도의 폐지에 대한 현대인의 감성을 읽으
려는 방법으로 댓글 분석을 선택하였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레이싱 모델 폐지에 대한 국내 첫 기사는 2018년 2월 

1일에 보도되었다. 이후 해당 주제에 대한 개인 블로그와 
카페에서는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유튜브에서도 이와 관련된 영상이 업로드되기 시작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종합 포털사이트 가운데 가장 
많은 방문자와 조회 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N 사이트
의 블로그와 카페, 그리고 유튜브에서 키워드 ‘레이싱 모
델 폐지’를 검색하여 2018년 2월 1일 이후 업로드된 온
라인 콘텐츠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검색 결과 총 
85개의 블로그 콘텐츠와 26개의 카페 글, 2개의 유튜브 
영상이 검색되었다. 이후 각 콘텐츠 전수를 분석·검토하
여 레이싱 모델 폐지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골자이며 연구 
자료로서 활용성이 인정되는 콘텐츠를 선별하여 블로그 
15건, 카페 글 10건, 유튜브 1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이후 해당 콘텐츠에 달린 댓글을 수집하여 유튜
브 영상 댓글 364개, 블로그 댓글 30개, 카페 댓글 35개 
등 총 429개의 댓글을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자료분석 및 자료의 진실성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블로그, 카페, 유튜브의 429개 

댓글의 언어적 표현에서 함축되어진 상징체계의 이해와 
분석을 위한 미디어 연구의 질적 방법인 해석적 텍스트 
분석(interpretive textual analysis)을 시도하였다. 이 
방법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언어적으로 표현된 텍스
트 의미 파악을 위한 것으로 상징체계의 분석이며 텍스
트로 표현되는 보도 관행에 대한 분석이다[19, 20]. 본 
연구와 같이 댓글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연구의 경우에
서는, 연구자가 텍스트가 함축하고 나타내는 의미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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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견하고 분석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의미 가운데서 
특정 의미를 밝혀내는 데 유용하다. 또한, 댓글과 같은 미
디어 텍스트가 어떻게 특정 개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
고 다른 관념의 의미를 통제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적합
한 방법으로 미디어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21].

한편, 자료분석 과정에서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하
여 반복적 구성원 간 검토를 하였다. 즉,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반복적 검토를 통해 분석 
결과의 주관성 개입을 발견하고 이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3. 연구결과 및 논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유튜브 영상 댓글 364개, 블로

그 댓글 30개, 카페 댓글 35개에 대한 해석적 텍스트 분
석을 통한 귀납적 범주화를 실시한 결과 1) 반 페미니즘 
정서, 2) 레이싱 모델 동정, 3) 유사업종 전면 폐지 요청, 
4) 남녀분리주의, 5) 레이싱 모델 폐지 찬성, 6) 기타 등
의 범주가 확인되었으며, 각 범주 내 댓글 빈도는 <표 1>
과 같다.

Categories Frequency %
Anti-feminism emotion 162 37.7

- Hatred toward feminists(female) 74 17.2
- Criticism on feminism 52 12.1

- Enemy of women is women 36 8.4
Sympathy on rading models 46 10.7

Abolition of similar jobs 41 9.6
Separatism of man and woman 39 9.1

Agreement on the abolition of racing models 67 15.6
etc 74 17.3

Table 1. Categories of racing models abolition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레이싱 모델 폐지에 관한 
댓글 범주화 분석 결과, 반 페미니스트 정서가 162건
(37.7%)으로 가장 많고, 레이싱 모델 동정론 46건
(10.7%), 유사업종 전면 폐지론 41건(9.6%), 남녀 분리
주의 39건(9.1%)으로 나타났다. 찬성의 댓글은 67건
(15.6%), 기타는 74건(17.3%)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범주에 해당하는 댓글이 많고 적음
에 대한 사실보다, 댓글의 감정, 논리, 그리고 방향 등을 
해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만큼, 각 범주에 
해당하는 댓글의 의미와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반 페미니즘 정서
2018월 2월 1일 보도된 F1의 레이싱 모델 폐지 결정

은 국내 레이싱 동호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기존 
성 상품화와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듯하다. 무엇보다도 기존 학계에서 강
조해온 성 상품화에 대해 이번 사례로 인한 대중의 감정
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형성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
으며, 특히 반 페미니즘 정서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반 페
미니즘 정서는 또다시 페미니스트(여성) 혐오, 페미니즘
에 대한 비판과 반박, ‘여성의 적은 여성’ 범주로 구체화
하였다.

먼저, 페미니스트 혐오 정서는 전체 댓글의 17.2%를 
차지함으로써 댓글 범주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구
체적으로 페미니스트를 ‘열등감,’ ‘추방하고 싶은 대상,’ 
‘딴 사람에 피해 주는 사람들,’ ‘현실을 못 보는 사람들’ 
등으로 비판하며 혐오하는 감정을 드러내었다.

보기 싫은 거지. 자기가 가질 수 없는 몸매와 외모 때
문에 불편하니깐 성 상품화를 핑계로 내세울 뿐이지.

생물학적으로 보면 암컷은 수컷한테 구애받고 수컷을 
골라서 짝짓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보다 우월한 타 여성들이 불편한 거지.

여성 스스로가 당당한 직업을 여성 스스로가 없애는 
것이 페미니스트가 할 일인가? 왜 과거에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늘려왔는데 현재는 줄여가는 거지? 
과거로 퇴행하고 싶다는 건가?

페미니스트 혐오 정서는 페미니스트를 외모에서 발생
하는 열등감으로 인해 성 상품화를 빌미로 우월한 여성
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 나아가 남성의 성 상품화에는 무
감각한 존재, 여성의 직업을 오히려 소멸시키는 존재 등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과 반
박의 감성으로 ‘성 상품화가 나쁘다’는 의식에 대한 회의
적 의견부터 성 상품화를 현대사회의 일반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확인되었다.

[성] 상품화가 나쁜 건가? 현실을 좀 직시하자. 상품화
가 나쁜 게 아니다. 다 필요해서 생긴 거지. 이런 걸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반작용이 더 심하다.

성 상품화가 뭐야 도대체. 성매매까진 그래 알겠고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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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건 나 또한 이해함. 
근데 성 상품화? 매력 있는 사람들 매력적으로 보고 
그걸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들이 이미지로 이용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성 상품화라 하는 건가?

자유주의에 맞지 않는 행동인 듯. 레이싱 모델이든 치
어리더든 관련 물건을 소비자들이 남성층이니 남성에 
어필할 수 있는 모델을 쓰는 건 당연하다고 봄. 또한 
그걸 성 상품화라고 단정하고 폐지하면 하나의 프로모
션 활동을 배제하는 건데 이게 21세기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음.

여권주의가 정의하는 성 상품화에 대한 개념적 의구심
에 더해, 미투 운동와 연관된 여권론자들의 사회운동, 그
리고 그 결과 초래된 F1 레이싱 모델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반박하는 논리가 빈번히 발견되었다. 미투 운동이란 
강제적 억압에 대한 여성의 저항운동으로서 강제적 성 
상품화, 혹은 여성성에 대한 강제성에 대한 저항이 근본
적 개념인데, 레이싱 모델이라는 직업 자체의 경우 직업
선택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노출에 대한 충분한 인식
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해당 직업인으로 시작한 것이어서 
강제성에 대한 저항운동인 미투 운동과는 다른 성격이라
는 지적이 많았다.

미투 운동의 논점은 강압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레이
싱 걸은 레이싱 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강압적
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방침이 이 사회에서 강압성을 없애는 것입니
다.

근데 레이싱 걸이 강제로 하는 직업인가? 레이싱 걸은 
직업이 나왔을 때부터 노출 있는 옷을 입고 일하는 거
라고 다들 인식해왔고 지금 현역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일하는 건데 왜 이게 강제적인 거지?

한편, 레이싱 모델의 퇴출이 여권운동과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인식되자 여권운동이 여성의 직업권을 박탈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소위 ‘여적
여’(여성의 적은 여성)란 신조어의 뜻과 일치하며 여권운
동의 과도한 행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미인박명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미인은 언제
나 시기의 대상이지. 페미들이 절대로 따라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그대들의 숙명이로다.

3.2 레이싱 모델 동정의 감정
레이싱 모델이란 직업은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준비

기간과 준비과정에 남다른 노력과 심지어 고통이 따르는 
직업이다. 행사장에서 모델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있고 직
업에 대한 자부심을 지닌 직업이지만 여성운동에 근거한 
미투 운동으로 인해 F1에서 퇴출당하였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이를 접하는 미디어 수용자들의 반응은 그들에 대
한 동정심으로 이어졌다.

그래도 저분들은 자신이 직접 저 직업 하려고 노력했
고, 그 분야에 관해서 자신이 노력해서 그 직업을 가지
고 돈을 벌고 계시는 건데, 자신들이 바로 그분들이 자
리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직업을 없애버리자는 건 너무 안일하고 극단적인 생각
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듦.

8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식단 조절하고 운동도 
하루도 안 빼먹은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살이 나온다 
싶으면 다이어트까지 하는, 보통사람들 보기에는 지옥
같이 자기관리를 열심히 해서 남들에게 자신의 노력과 
아름다움을 인정받아온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줘도 
되는 건가 싶네.

여권운동으로 인한 레이싱 모델의 직업기회 박탈은 여
성 인권 향상이라는 대의를 위해 레이싱 모델의 직업인
의 권리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권운동가와 
F1에서는 그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순간 
F1에서 퇴출했고, 레이싱 모델은 직장을 잃었다.

3.3 유사업종도 전면 폐지하라: 불합리성에 대한 역설
레이싱 모델의 노출이 성 상품화로 간주한 뒤 결국 제

도 폐지가 결정되자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댓글을 통
해 제기되었다. 즉, 레이싱 모델의 노출로 인해 성 상품화
로 규정되어 폐지된다면 이와 유사한 라운드 걸, 치어리
더, 나아가 걸그룹, 모델, 미스코리아, 여자 보디빌더 등
도 전면적인 폐지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는 주장
이다. 또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직업 중 노출이 심한 
보디빌더, 속옷 모델 등도 전면 폐지를 하는 것이 남녀 
평등론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레이싱 모델 퇴출
에 대한 불합리성을 역설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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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성 상품화하는 모든 직업은 사라져야 한다. 여
자 아이돌도 없애고 모델도 없애고 피켓 모델, 레이싱 
걸, 치어리더, 라운드 걸, 모두 불법으로 지정해야 한
다. 

이 기회에 걸 그룹, 피팅 모델, 치어리더 이런 거 다 
없애자. 왜냐, 보면 성추행이잖아. 일관성 있어야지.

사실 위에 언급된 직종들은 일정 수준의 노출이 불가
피하다. 걸그룹의 경우에도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한 채 소
위 섹시댄스로 무대를 장식한다. 어떻게 보면 레이싱 모
델보다 ‘섹스어필’이 강한 직업이다. 그러나 걸그룹의 공
연은 폐지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확산세에 있다. 이처럼 
노출이 더 한 직종은 보존되고 있는 가운데 레이싱 모델
이 폐지된 것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시된 것이다. 댓글에 
참여한 대중들의 진심은 걸 그룹, 피팅모델, 미스코리아 
등의 폐지는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섹스어필, 
아름다움의 강조는 성 상품화가 아니라 여성만이 지니고 
있는 매력 자본이라는 것이 현대인의 감성인 상황에서 
유독 레이싱 모델만이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된 불합리성
에 대한 역설이다. 

3.4 펜스룰이 답이다: 남녀 분리주의의 등장
레이싱 모델의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직업의 기회가 박

탈되는 부당한 피해를 보자, 페이니즘의 희생양이 되어서
는 안 된다는 여론이 발생하며 그 방책으로 여성과의 분
리된 공간을 요청하거나 여성들이 이슬람 문화의 히잡 
혹은 한복을 착용해 성희롱, 성 상품화를 원천적으로 차
단하라는 의견도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남녀 분리주의적 
정서는 여성운동에 대한 피해 의식이 레이싱 모델 사례
로 증폭되며 펜스 룰(Pence rule)을 통해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자기보호 담론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니깐 여성들이 원하는 삶은 결국 이슬람화네? 여자
들은 모두 아랍으로 가면 딱 일 듯. 여성의 성 상품화 
제거를 위해 옷도 바꿔야 한다. 짧은 치마, 레깅스 전
부 수입, 제작 금지하고 한복 착용에 밖에 나갈 땐 무
조건 얼굴만 보이게 장옷을 입혀야 한다.

여자분들 저한테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니꼬우
면 그냥 중동처럼 히잡 입혀라. 여자들 절대 일 시키지 

마라. 쳐다도 보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 미투 미투 할
수록 펜스 룰 펜스 룰 할 거다.

펜스 룰(Pence rule)이란 마이크 펜스(Mike 
Richard Pence) 미국 부통령이 2002년 한 인터뷰에서 
“아내 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한 발언에서 유래된 용어이다[22]. 김수아[23]에 따르
면, 펜스 룰은 온라인 공간에서 남성 약자에게 자구책으
로 활용된다. ‘무고’ 상황이 중요한 뉴스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투에 의한 무고가 남성 희생양을 만들 
수 있다는 ‘약자 담론’이 온라인을 통해 구성되고 공유될 
때 남성은 펜스룰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3.5 레이싱 모델 폐지 찬성
한편, 레이싱 모델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는 레이

싱 모델의 노출이 불필요하다는 이유와 그들의 역할 중 
선수의 컨디션 조절을 위한 물과 우산 제공 등의 역할에 
노출의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
었다.

진짜 태어나서 여태껏 미처 몰랐던 게 있다면 레이싱 
걸은 왜 있고 격투경기 라운드 걸, 카지노 바니 걸(?)
은 왜 있는 거야? 단순히 경기를 보거나 즐기려고 사
람들이 오는 건데 이런 걸 하면 뭐가 좋은 건지 모르
겠네.
 
옷을 그렇게 입는 것 자체가 시선 끌려고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나? 선수들 우산 씌워주고, 물도 갖다
주고 편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직업인데 
꼭 노출해야 하나. 모델이면 그냥 청바지에 흰티만 입
어도 시선 갈 텐데.

이와 같은 의견들은 레이싱 모델의 역할과 기능들이 
스포츠 경기 자체에 불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으며, 
나아가 노출이 심한 복장에 대한 솔직한 심정 등이 표현
되었다. 사실 드라이버가 필요한 경기 도우미의 역할만을 
위해선 노출 의상은 필요 없다. 또한, 최근 F1의 팬층이 
가족 단위로 바뀌며 이들에게 뵈는 레이싱 모델의 복장
은 불편하다. 이러한 의견들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
하려는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마케팅 전략 즉 매력 자
본의 관점에 의해 레이싱 모델이 유지됐다. 그러나 최근 
가족 단위의 팬층이 두터워지고 페미니즘에 근거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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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구의 변화로 인해 결국 레이싱 모델의 자리는 사라
지게 된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2018년 2월 F1의 레이싱 모델 제도 폐지 

전격 발표와 관련하여 기존 여권주의의 시각에서 벗어나 
레이싱 모델 폐지에 반대하는 현대인의 감성과 논리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댓글 저널리즘
을 바탕으로 레이싱 모델 제도 폐지와 관련된 블로그 15
건, 카페 글 10건, 유튜브 영상 1건, 그리고 이 세 온라인 
콘텐츠에 달린 429개의 댓글에 대한 해석적 텍스트 분석
을 하였다.

연구결과 레이싱 모델 제도 폐지에 대한 블로그 및 카
페 글의 범주는 1) 중립적 의견제시, 2) 단순 사실 전달, 
3) 레이싱 모델 폐지 비판, 4) 페미니즘 비판, 5) 레이싱 
모델 폐지 찬성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온라인 콘텐츠 작
성자들은 레이싱 모델 제도 폐지에 대해 과반수가 부정
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편, 레이싱 모델 제도 폐지에 대한 
댓글 분석 결과는 더욱 구체적인 담론의 범주를 만들었
다.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한 범주는 반 페미니즘 정서로
서 이는 다시 페미니스트/여성에 대한 혐오, 페미니즘 비
판,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관념의 재확인 등으로 세분
되었다. 이어 레이싱 모델들의 동정 여론으로서 자의적이 
아닌 미투 운동과 여권운동으로 인한 직업 박탈을 동정
하는 담론이 발견되었다. 한편, 레이싱 모델과 유사한 노
출을 하는 라운드 걸, 치어리더, 걸 그룹, 여성 모델, 여자 
보디빌더 등의 직업 또한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
리를 주장하며 유독 레이싱 모델 제도만을 폐지하는 현
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미투 운동과 여권운동
에 대한 남성의 자기 보호 의지로서 남녀의 공간적 분리 
즉 펜스룰의 적용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에서는 성 상품화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자동
차 경주 및 모터쇼 레이싱 모델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 입
장 등을 표출하며 레이싱 모델 폐지를 찬성하는 목소리
도 확인되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스포츠는 남성의 성적 욕
구와 공격성을 승화시켜 자기 통제와 절제를 돕는다. 무
엇보다도 남성은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시
키고 여성의 복종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
다[24]. 전통적으로도 스포츠 내 여성의 역할은 남성을 
보조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25]. 이러한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을 통해 여권 운동가와 미투 운
동이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켜 왔고, F1에서도 레이싱 모
델 제도를 폐지하며 ‘현대 규범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이
유를 든 것이다. 그러나 레이싱 모델 폐지에 관한 소식이 
국내에 전파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상의 분위기는 여
권운동가의 편도, F1의 편도 아닌 여권주의에 대한 공격
성 댓글이 눈에 띄게 확산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범주화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Irigaray[26]는 특정 집단이 여
성의 진실을 결정하고 규칙을 정하는 것에 거부하고 억
압의 형태에 따라 알맞은 투쟁을 방식과 내용을 발견해
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동안 우리는 여성의 상품화
에 대해 오직 일방적인 규칙만 정해 이분법적인 사고와 
시각을 마치 상식인 듯 이야기해왔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여성 상품화는 대부분 급진적 성향의 페미니즘이 주도해 
왔으며 지나치게 이분법적 사고로 레이싱 모델을 해석함
으로써 그들의 직업을 퇴출하는 동시에 사회적 반감을 
초래하고 말았다. 여기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페미니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두 국가의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동등한 사회적 기회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성성
과 성적 관심,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명확
하게 하는 등 급진적 페미니즘과는 다소 다른 관점을 보
여주었다. 남성과 여성을 대립시키기보다 여성 고유의 특
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강조함으로써 남성 중심적 필요와 
요구로부터 성 역할의 차이를 보호하려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27, 28]. 이번 사례에서도 레이싱 모델의 외모를 
성 상품화가 아닌 여성만의 매력 자본으로 받아들였다면 
남성과의 대결이 아닌 여성만의 새로운 스포츠 영역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 페미니즘과 미투 운동에 대한 
적대적 담론과는 다른 여론이 확산하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여권주의에서 강조해 온 레이싱 모델의 성 
상품화 논리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기 위해 온라인 댓
글을 분석한 결과 여권주의자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레이
싱 모델의 노출을 성 상품화로 보기 어렵다거나 오히려 
이런 주장을 통해 또 다른 여성의 직업을 박탈하고 그들
의 권리를 훼손한 여권주의와 여권주의자, 미투 운동 등
이 비판받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또 다른 스포츠 걸로서 라운드 걸과 치어리더 제도
의 폐지에 대한 다른 시각의 고민과 사회학적 관점의 후
속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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